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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남자를 사로잡는 여자들을 보고 여우 같다고 한

다. 하지만 남자들도 여자 모르게 여우짓을 한다.‘남자

들의 여우짓’에 대해‘휴먼리서치’(https://post.naver.

com/my.nhn?memberNo=42999462)가 소개했다.

▣ 물건 맡기기

카페나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옆자리의 여성에게 자신

의 소지품을 맡기는 남자들이 있다. 이런 남자들은 여러 

핑계를 대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을 맡긴다. 예를 들

어 핸드폰, 지갑, 시계 등 여성이 꼭 돌려줘야 하는 것들 

말이다. 이러한 귀중한 물건을 맡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

는 남자와 꼭 붙어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러한 심리를 이

용해 여성과 친해지려는 남자 여우의 잔머리가 작용한 

것이다. 옆자리 남자가 자꾸 물건을 맡긴다면 여우라고 

의심해볼 수 있다.

▣ 핸드폰 잃어버린 척하기

갑자기 핸드

폰을 잃어버

렸다며 전화 

좀 걸어달라

고 하는 남자

들도 있다. 그

리고 다음 날, 

자신의 핸드

폰에 남아있

는 번호를 저장한 뒤 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.“그날 핸

드폰 찾아줘서 고마웠어요. 잘 들어갔죠?”하는 식으

로. 그리고는“제가 고마워서 밥 한끼 살게요!~”라며 

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. 당연히 99% 여우짓

이다.

▣ “같이 산책할래?”

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어떤 남자가 유독 

한 여성에게만“많이 취해 보이는데…… 잠시 바람 쐬고 

올래요?”라

고 말한다면, 

이는 그 여자

와 단둘이 있

고 싶다는 뜻

이다. 물론 정

말 취해 보여

서 걱정하는 

것일 수도 있

지만, 친하지도 않은데 굳이 둘이 나가자고 하는 것은 

어느 정도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.“아이스크림 먹으

러 갈래요?”와 같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.‘아이

스크림’이라는 달콤한 간식으로 여성을 유혹해 단둘

이 있을 시간을 만들려는 계획이다.

▣ 목소리 낮게 하기

여성이든 남성이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를 

가다듬는 것이 보통이다. 여성들은 평소보다 높고 우아

한 말투를 쓰며 남성들은 낮고 중후한 목소리를 내려고 

한다. 그렇지만 갑자기 이런 목소리를 내면 너무 작위적

이게 보인다.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전화했을 때 자

다 깬 섹시한 목소리로“여보세요……”라고 낮게 말한

다. 그렇게 하면 여성이 심쿵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

이다. 이 정도는 귀여운 여우짓이.

▣ “꼬맹아~!”

남자들은 자신보다 키 작은 여성을 가리키며“꼬맹아

~!”라고 부르거나 여자의 어깨나 머리 위에 손을 올리

는 경우가 있다. 때로는 강아지 다루듯 머리를 쓰다듬

기도 한다. 이것은 은근히 여성보다 키가 큼을 강조함

으로써 남성다움을 어필하고 싶은 심리이다. 하지만 여

성 입장에서는 호감 있는 남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말들

이 상당히 오글거리거나 불쾌할 수 있다는 것을 남성들

은 알아두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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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들의 ‘여우짓’


